
GIST, AI 시대 해법으로 철학 교육 강화
… 하버드 출신 철학 교수진 연이어 영입

- AI 윤리·언어·예술철학 아우르는 교육 강화… "기술이 인간 대체할수록 철학이 핵심"

- 하버드 출신 안강훈·강진호 교수 합류, ‘사유하는 미래 과학기술 리더’ 양성 박차

▲ (왼쪽부터) GIST 인문사회과학부 김건우 학부장, 안강훈 교수, 강진호 교수.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최근 철학 전공 교수진을 잇달아 영입

하며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인문학 기반의 교육과 연구 기반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GIST는 최근 동양철학·예술철학, 언어철학·AI 철학 분야의 신규 교수진을 인문사회

과학부에 확보했다. 이로써 과학기술 중심 대학으로서는 보기 드문 탄탄한 철학 교

육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GIST 인문사회과학부(학부장 김건우)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철학 전공 교수 2인

을 새롭게 임용했다.

이번에 부임한 안강훈 교수는 동양사상과 비교철학, 예술철학을 중심으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며, 강진호 교수는 언어철학과 AI 철학 분야의 세계적 흐름을 강의와 

연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로써 GIST는 법철학 및 AI 윤리를 전공한 김건우 인문사회과학부장과 더불어 동

양철학, 언어철학을 아우르는 총 3인의 철학 전공 전임교수진을 갖추며 기술과 인

간을 잇는 사유의 폭을 넓히게 됐다.



조교수로 부임한 안강훈 교수는 하버드대학교 동아시아 언어 및 문명학과에서 박

사학위를 취득했다. 최근에는 들뢰즈와 장자 사상을 잇는 비교철학 및 예술철학으

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번 학기 <동양철학입문>, <예술과 철학: 미학

적 상상력> 등을 강의한다.

▲ (왼쪽부터) GIST 인문사회과학부 안강훈 교수, 강진호 교수.

안 교수는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을 지향하는 GIST의 교육 철학에 깊은 매력을 

느꼈다”며, “동양철학과 현대 과학사유, 예술철학을 연결해 과학도들에게 새로운 통

합적 사유의 지평을 열어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초빙석학으로 영입된 강진호 교수는 하버드대학교 철학과 박사 출신으로, 서울대학

교 철학과에서 15년간 재직한 언어철학 분야의 권위자다. 이번 학기 <철학의 근본 

문제들>, <인공지능의 철학> 등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만난다.

강 교수는 “단순한 통계적 AI를 넘어 인식론적 기반을 갖춘 진정한 지능형 AI로 나

아가기 위해서는 철학적 성찰이 필수적”이라며, “지식의 본성과 AI의 가능성을 탐구

해 AI 시대 철학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GIST의 이번 교수진 확충은 기술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철학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

유 능력이 미래 과학기술 인재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건우 학부장은 “기술이 인간의 영역을 대체할수록 인간의 사고와 의미 구성 능력

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철학은 AI 시대의 필수적인 교육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철 총장은 “AI 시대의 혁신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인문학적 통찰과 

결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며, “안강훈·강진호 교수의 임용을 계기

로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유를 갖춘 창의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

겠다”고 밝혔다.


